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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지역 중학생 2명이 서울
등 대도시 학생들도 입학하기 어
렵다는 특수목적고와 명문 사립
고에합격해화제가되고있다. 
동광중학교(교장 김석기)는 3

학년2반 김용수 학생과 3학년1
반 장수하 학생이 각각 국립전통
예술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
교에합격했다고밝혔다.
김용수 학생= 특목고인국립전

통예술고등학교 한국음악과 타악
(연희)부문에 합격한 김용수 학생
(16세, 사진)은 오호초교시절수
성문화제 국악공연에 상쇠로 활
동하는 등 어려서부터 국악에 두
각을드러냈다.
고성축협 하나로마트 과장으로

일하는김남식씨(46세)와 피아노

학원 강사로 활동하는 서향순씨
(40세)의 1남1녀 가운데 아들로
태어난 김용수 학생은 국악 공부
를 계속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
국악인으로 성장하는 게 꿈이라
고했다.
이들 4명의 가족은 아버지

북·어머니 장구·딸 징·아들
꽹과리 등으로 구성된 가족사물
놀이단‘해밀밀’을 결성해 각종
행사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
며, 강릉단오제 전국사물놀이 대
회에서금상을차지하기도했다.
아버지 김남식씨는“아들이 원

하는 학교에 입학한 만큼 공부에
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바라
지 하겠다”며“그동안 고생한 아
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

다”고했다.
장수하 학생= 명문 사립고로

유명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합격
한장수하학생(16세, 사진)은 한
국에서태어나 3세때부모와함
께 캐나다로 이민갔다가 초등학
교4학년때귀국해, 도학초교5
학년으로 전학오면서 고성군과
인연을맺었다.
공학박사인 장목순씨(46세)와

영어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는 강
성희씨(40세)의 딸로 태어난 장
수하 학생은 지난해 민족사관고
가 주최한 영어캠프에 참가했다
가 수업방식이 맘에 들어 입학을
결정했다고한다. 
장수하 학생은 고교 졸업 후

미국이나 유럽의 외국대학으로

진학해공부한뒤, 애니메이션영
화감독 등으로 진출할 꿈을 갖고
있다고했다.
어머니 강성희씨는“수하는 한

국으로돌아온초등학교4학년부
터 지금까지 사교육을 전혀 받지
않고, 책읽기를통해스스로공부

해 합격했다”며“수하의 민족사
관고 입학이 시골의 작은 학교에
다니더라도 노력만한다면 좋은
학교에갈수있다는희망의메시
지가되었으면한다”고했다.        

최광호기자

高城紀궋
②옛것그대로시간이멈춘곳, 왕곡마을

8~9면

동광중학생2명고성자긍심살려

동광중학교 3학년2반 김용수 학생(왼쪽)과 3학년1반 장수하 학생(오른쪽)이 각
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합격했다. <백옥식시민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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